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86-94,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8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86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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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을 상으로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감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노인에 한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교육에서 노인에 한 공감력을 증진시키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다. 연구 상자는 B시, C시의 간호 학생 277명을 상으로 하 고, 자료분석은 SPSS WIN/20.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 계수, 다 회분귀분석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 간호 학

생의 노인에 한 지식은 12.08±2.79 , 노인에 한 태도는 77.12±12.33 , 진  의사소통은 3.73±034 , 공감력은 
214.66±22.72 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노인에 한 공감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
(F=3.929, p=.004), 아버지와의 계(F=2.433, p=.035), 어머니와의 계(F=3.123, p=.009)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
학생의 노인에 한 공감력은 노인에 한 태도(r=.224, p<.001), 진  의사소통(r=.346, p<.001)과 유의한 순 상 계로 

나타났다. 간호 학생의 노인에 한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한 태도와 진  의사소통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5.4%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반복연구와 공감력의 향상을 한 교육과정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empathy with the elderly in student
nurse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on nursing education to improve empathy. Data were collected from 277 student
nurses in B and C cities and analyzed by the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20.0. The degree of empathy with the elderly in the student nurses was 214.66±22.72.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empathy and attitude of the elderly (r=.224, p<.001) and between empathy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r=.346, p<.001), and these factors explained 15.4% of the empathy with the elderly.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education program and curriculum for increasing empathy 
in student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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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학의 속한 발 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

은 연장되고, 체 인구  노인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증

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여 2011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1.3%에 이르 고, 
2030년에는 24.3%로 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될 것으
로 망된다[1]. 노인 인구의 속한 증가는 노화와 련
된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해 간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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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부분이어

서 노인 인구에 한 간호사 인력수 에 한 요구도 계

속 증가되는 추세이다[2]. 노인들을 상으로 한 문
인 간호가 지속 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효과 이고 

유능하게 노인들을 간호할 수 있는 간호사는  세계

으로 빈약한 실정이다[3]. 
노인 상자를 하고 실제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우선 으로 노인에 한 충분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인 간호수행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인에 한 지식부
족과 노인에 한 부정 인 인식은 노인에 한 부정  

태도에 향을 미치고[4], 부정 인 태도는 노인 분야에

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5]. 향후 임
상 장에서 종사하게 될 간호학생의 노인에 한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노인 간호를 한 과제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한 태도가 높았던 연구결과[6]와 노인 인식에 가장 높
은 향요인이 지식으로 나타난 결과[7]는 노인에 한 
지식과 태도의 요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미래의 간
호사가 될 간호 학생들이 노인에 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고 노인 간호에 한 지식

을 높이고 정 인 태도로 간호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노인에 한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노인 간호를 수행

하기 해 기본 이고 필수 인 요건이 의사소통능력이

다. 의사소통은 상자인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
들이 가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도와 으로써 최

상의 건강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며 문제해결

을 한 계획, 실행, 활동에 상자를 극 참여시켜 인
간의 건강을 향한 행동변화를 일으켜 삶의 질이 향상되

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간호실무에 매우 요하다[8]. 
한 효과 인 의사소통은 상자의 정서  안정, 증상완
화  생리  기능의 호 에 향을 미치는 반면 원활하

지 못한 의사소통은 상자의 건강 리  치료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환
경의 변화로 인해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에서의 직  간

호수행은 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자와의 직 인 

의사소통 기회도 어들고 있는 실정이다[10].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이론과 임상실

습에서 학습되고 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

해 간호 학생은 노인 상자와의 효과 인 의사소통능

력을 습득하여 노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

는 간호사로 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에 향을 주는 요소로 공감력

이 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내 인 경험

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11] 간호사와 환자의 계에서 공감은 기본 이고 필수

인 구성요소이다[12]. 한 공감은 상자와의 치료  

계의 심이고 효과 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유용하여 

간호사의 공감력이 높을수록 상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한다[13-14]. 간호사의 높은 공감력은 환자
를 이해하고 지지 인 역할을 하여 상자의 건강회복에 

정  향을 미치고[15],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에 
한 태도도 정 인 것으로 나타내어[16] 간호의 질 
향상에 큰 향을 미친다[17].
간호 학생을 상으로 의사소통과 공감력에 한 연

구[18-22]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노인 상의 의사소통과 
공감에 한 연구[16,23]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 간
호 학생 상의 공감력에 한 선행연구는 부분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졸업학년을 상으로 이루어

져 간호학과 체 학년을 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

다. 공감력은 훈련을 통해 증가될 수 있다고 한 보고[24]
를 통해 간호학과 체 학년을 상으로 공감력의 정도

를 알아보고 공감력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임상

장에서 비간호사로서 비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노인

상자에 한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을 알아

보고 간호 학생의 노인 상자에 한 공감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간호교육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

되었다.

1.2 목적

본 연구는 4년제 간호 학생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를 알아보고 노인에 
한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연

구로 그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2) 간호 학생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를 악한다.
3)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감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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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악한다.
4) 간호 학생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감력의 상 계를 악한다.
5) 간호 학생의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  

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감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을 알아보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5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B시 C
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여, 허락한 학과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편

의표집하 다. 표본 수 크기 결정은 G*Power3.1.6 로

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a) .05, 간 효과크기 .15, 통
계  검정력 .95, 독립변수(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일반  특성) 15개를 고려할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인 199명이 산출되었다. 연구를 허락한 간호학과 학생
들에게 연구자가 직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연구 참

여에 한 익명성 보장, 비 유지, 설문지 작성에서 도 
거부나 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

다. 이후 연구보조자들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이 완료된 설문지만을 회수하 다. 총 323
부를 배부하여 300부를 회수하 고, 응답이 하지 않

은 23부를 제외한 277부(92.3%)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2.3.1 노인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 노인에 한 지식은 Palmor[25]가 개발
한 ‘노인 사실 인지척도’ 도구를 1998년에 수정 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 on Aging Quiz Part 1(FAQ 
1)을 Lim, Kim, Kim[26]이 노인 수 에 맞게 수정 보완

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25문항으로 각 진술에 
해 응답자가 그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 혹은 잘 모

르는지를 응답하게 되어 있고 각 문항은 노화에 한 신

체 , 정신 , 사회 인 사실과 가장 일반 인 편견을 포

함하 다. 수는 문항별 정답 1 , 오답과 모르겠다는 0
으로 하여 총 은 최  0 에서 최고 25 이다. 

Palmore[25] 연구에서는 Cronbach's ⍺=.71 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80 이 다.

2.3.2 노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노인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한 척도

는 Sanders, Montgomery, Pittman, Baikwell[27]이 개발
한 ‘노화의 의미분별척도’ 도구로 개인이 노인에 한 
그들의 느낌, 는 믿음에 따라 각 문항에 한 답을 하

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m, Kim, Kim[26]이 번
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고, 각 문항은 7  척도

로 수가 낮을수록 정 인 태도를 나타낸다. Lim, 
Kim, Kim[26]의 연구에서 Cronbach’s ⍺= .82, 본 연구
에서 Cronbach’s ⍺= .87이었다. 

2.3.3 촉진적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 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해 

Carkhuff[28]의 의사소통척도를 기 로 하여 Ma[29]가 
제작한 어머니의 진  의사소통 도구를 간호사의 수

에 맞게 재구성한 Lee[8]의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
는 의사소통 7개의 하  변인(공감  이해, 존 , 진실
성, 구체성, 직면, 자아개방, 즉시성)별로 각 5개의 문항
씩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1
수  1 에서 5수  5 까지 각 하 문항별 최고 수는 

25 이다. 수가 높을수록 진  의사소통 수 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Lee[8]의 연구에서 Cronbach’s ⍺
=.75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73이었다.

2.3.4 공감력

본 연구에서 공감력을 측정하기 해 La Monica[30]
가 개발한 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ECRS)의 
도구를 Kim[31]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인에게 용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것을 Song[32]이 재 
간호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15개 역문항을 포함한 5  

척도 6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의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

지 5  척도로 최  60 에서 최고 30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Song[3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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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Cronbach’s ⍺=.95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91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 고, 
상자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사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노인에 한 공감력의 차이는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 다. 노인의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
감력의 상 계는 피어슨 상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고,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246명(88.8%)으
로 부분을 차지하 고, 상자 연령은 평균 

22.08±4.50세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이 81명(29.2%), 
1학년 68명(24.5%), 2학년 66명(23.8%), 3학년 62명
(22.4%) 순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158명(57.0%)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련 과목 수강여부에 해서는 ‘있
다’ 라고 답한 사람이 143명(51.6%)으로 나타났고, 노
인 련 자원 사 경험에 해서는 ‘있다’ 라고 답한 
사람이 184명(66.4%)이었다. 노인 련 자원 사 기간은 

1년 미만이 151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는 ‘보통이다’ 가 177명(63.9%)으로 가장 많
았다. 노인 상 간호업무 수행의 어려움은 ‘있다’ 라고 
답한 사람이 183명(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
지와의 계는 ‘매우 좋다’ 가 98명(35.4%)으로 가장 많
았고, 어머니와의 계도 ‘매우 좋다’ 가 134명(48.4%)
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부양여부에 해서는 ‘ ’ 
라고 답한 사람이 236명(85.2%)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2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1 11.2
Female 246 88.8

Age 22.08±4.50

Grade

1st  68 24.5
2nd  66 23.8
3rd  62 22.4
4rd  81 29.2

Religion

None 158  57.0 
Protestant  61 22.0
Catholic  16  5.8
Buddhism  36 13.0
Others   6  2.2

Experience of 
elderly nursing 

education 

Yes 143 51.6

No 134 48.4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Yes 184 66.4
No  93 33.6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period(year)

<1 151 54.5

≤1  33 11.9

Intention to do 
gerontological 

nursing

None at all  11  4.0
No  51 18.4
Have no idea 177 63.9
Have  33 11.9
Strongly have   5  1.8

Difficulty of 
gerontological 

nursing

Yes 183 66.1

No  94 33.9

Relationship 
with

father

None  15  5.4
Very bad   3  1.1
Bed   6  2.2
Moderated  66 23.8
Good  89 32.1
Very good  98 35.4

Relationship 
with

mother

None   5  1.8
Very bad   1  0.4
Bed   4  1.4
Moderated  32 11.6
Good 101 36.5
Very good 134 48.4

Will living 
with parents

Yes 236 85.2
No  41 14.8

3.2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

연구 상자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진  의사

소통, 공감력의 정도에서 노인에 한 지식은 

12.08±2.79 , 노인에 한 태도는 77.12±12.33 , 진
 의사소통은 3.73±034 , 공감력은 214.66±22.72 으

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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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mpathy

M±SD t/F(p)
Scheffe’s

Gender Male 215.87±29.56 0.099
(.754)Female 214.51±21.78

Age 1 209.94±22.92

2.405
(.068)

2 216.05±25.98
3 212.37±23.00
4 219.25±18.55

Religion None 213.38±21.93

0.781
(.539)

Protestant 218.11±23.38
Catholic 209.81±24.29

Buddhism 217.06±24.54
Others 211.83±22.87

Experience of 
elderly nursing 

education

Yes 216.27±20.80 1.478
(.225)No 212.96±24.57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Yes 214.64±22.39 0.001
(.980)No 214.71±23.50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period(year)

<1 217.03±21.70 1.993
(.138)≤1 208.09±27.58

Intention to do 
gerontological 

nursing

None at all 193.91±21.60

3.929
(.004)

No 210.10±22.48
Have no idea 216.15±20.72

Have 218.33±24.23
Strongly have 229.80±21.13

Difficulty of 
gerontological 

nursing

Yes 213.87±23.24 0.645
(.423)No 216.19±21.72

Relationship 
with

father

Very bad 202.00±20.07

2.433
(.035)

Bed 226.17±13.96
Moderated 209.02±22.31

Good 215.29±21.56
Very good 218.83±24.31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pathy

M±SD t/F(p)
Scheffe’s

Relationship 
with

mother

Very bad 216.00±00.00

3.123
(.009)

Bed 218.50±22.66
Moderated 201.41±23.22

Good 213.72±21.01
Very good 218.49±23.31

Will living 
with parents

Yes 215.36±22.46 1.514
(.220)No 210.63±24.06

Table 2. Degree of Knowledge, Attitud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Empathy(N=277)

Variable M±SD Min Max

Knowledge 12.08±2.79 4.00 19.00

Attitude 77.12±12.33 44.00 134.00

Facilitative 
communication 3.73±034 2.11 4.37

Empathy 214.66±22.72 147.00 285.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력의 차이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노인에 한 공감

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 
(F=3.929, p=.004), 아버지와의 계(F=2.433, p=.035), 
어머니와의 계(F=3.123, p=.009)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Empath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77)

3.4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촉진적 의사소통, 공감력과의 상관관계 

연구 상자의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감력
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 상자의 공감력은 노

인에 한 태도(r=.224, p<.001)와 진  의사소통

(r=.346, p<.001)과 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Empathy 
(N=277)

Variable Knowledge
r(p)

Attitude
r(p)

Facilitative 
communication 

r(p)
Empathy

r(p)

Knowledge 1

Attitude .010
(.868) 1

Facilitative 
communication

.002
(.972)

.067
(.268) 1

Empathy .095
(.113)

.224
(p<.001)

.346
(p<.001) 1

3.5 연구대상자의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자의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연구 상자의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유의한 상 계가 있었던 노인에 한 

태도, 진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가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가 모두 10보다 낮았으므
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723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F=26.205,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54로 설명력은 15.4%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공감

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한 태도(t=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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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과 진  의사소통(t=6.000, p<.001)으로 나타
났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Empathy(N=277)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02.786 15.533 6.617 p<.001

Attitude    .372   .102 .202 3.641 p<.001

Facilitative 
communication 22.279 3.713 .333 6.000 p<.001

Adj. R2=.154  F=26.205(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노인 상자에 

한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를 알아
보고 노인에 한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한 지식은 12.08±2.79 으로 

평균 정답률은 48.32% 다.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
를 사용한 국내 연구결과들과 비교하 을 때,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 Lim, Kim, Kim[26]에서 정답률 

52.4%, Song[6]의 정답률 50.4% 보다는 낮았고,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Kim, Yang, Oh, Kim[33]의 연구에
서 정답율 50.6% 보다는 낮았고, Song[6]의 정답률 
4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은 교과과정

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에 있기에 간호사보

다는 낮은 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고, 간호 학생

들 간에도 지식습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따
라서 비 간호사가 될 간호 학생을 상으로 노인에 

한 심과 노인 간호에 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노인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 간호가 제공될 

수 있게 교육과 실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에 한 태도는 77.12±12.33 으로 나타나 립

인 범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상으
로 한 Lim, Kim, Kim[26]의 연구에서 81.53 ,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Song[6]의 연구에서 80.30 , Kim, 
Yang, Oh, Kim[33]의 연구에서 82.08 으로 나타나 모

두 립 인 범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
반  특성에서 노인업무 선호도에서 좋다 이상으로 응답

한 사람은 13.7%로 나타나 노인에 한 태도가 노인 돌
이나 노인 간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로 세  차이는 더 

격하게 나타날 것이고 노인 간호 상자도 증가할 것을 

미루어 볼 때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노인에 한 지식과 

태도를 정 으로 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한 노인 상자의 시뮬 이션 교육이 노인에 한 

태도를 향상시킨 결과[24]를 통해 노인에 한 교육과 
실습의 병행으로 노인 상자에 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  의사소통은 3.73±0.34 으로 간호사를 상으

로 한 Song[32]의 연구에서 3.26 과는 차이가 나타났

다. 같은 도구가 아니지만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Ji[18]의 연구에서 3.58 , Cho[19]연구에서 3.70 으로 

유사하거나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들이 

진  의사소통에 한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실제 장에서의 의사소통 정도의 측정은 한

계가 있음을 보여 다. Hwang[34]의 연구에서 간호학생
들이 노인병동 임상실습에서 노인이 처한 상황과 심리 

등에 한 이해부족으로 쉽게 근하지 못하고 노인과의 

의사소통에 한 사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 다는 결

과와 간호학생이 노인과 의사소통하는 유형은 미래의 간

호사가 된 후 노인환자들과의 상호작용 수 을 측하는 

변수라고 보고한 Tuohy[35]의 결과를 통해 노인 상자

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이론 인 지식과 

노인 상자를 간호하는 임상 장에서 의사소통 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학과에서는 기본 
교과목인 의사소통 과목을 수강하여 기 인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으로 이론수업과 

실습에서 실제 인 의사소통 지도를 통해 보완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감력은 214.66±22.72 으로 간호사를 상으로 한 

Song[32]에서의 연구에서 222.53  보다 낮은 공감력을 

나타냈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의 측정은 아니더라도 Ji[18]의 연구에서 3.68 , 
Park, Chung[21]의 연구에서 3.4 으로 유사하거나 낮

은 결과를 보 다. 선행연구에서 일반간호사보다 수간호
사가 공감능력이 높았고, 경력이 많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결과로 공감능력은 반복 으로 학습하면 발  가능

하지만, 단기간에 습득하기는 힘든 것으로 볼 수 있다
[36]. 따라서 간호 학생의 노인 상자에 한 공감력

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련 수강과목을 개설하고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실습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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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일반  특성에 따른 공감력의 차이에서는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 아버지와의 계, 어머니와의 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가 높은 간호사가 공감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Song[3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한 아버지와의 

계, 어머니와의 계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는 데
는 한계가 있으나 가족과의 정 인 계가 공감력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에 한 공감력과 상 계를 나타낸 변수는 노

인에 한 태도와 진  의사소통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공감력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상 계를 나타

낸 결과[18,21]와 유사하다. 따라서 노인에 한 태도와 
진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아지는 결과는 

노인에 한 공감력과 노인에 한 태도  진  의사

소통과의 상 계에 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노인에 한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노인

에 한 태도와 진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
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감력이 노인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친 Jeong[37]의 결과와 인지, 감정 공
감력이 의사소통능력에 향을 미친 Ji[18]결과와 유사
하다. 한 공감력은 의사소통능력에 향을 미치고 

인 계를 개선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서 공감을 잘 할

수록 인 계를 잘하고 사회  상호작용을 진하는 주

요한 요인으로 정  인 계를 형성한다는 Chung[38]
의 결과를 통해서도 설명이 된다. 임상에서 간호사의 역
할을 수행하기 해서 상자에 한 공감력은 간호 학

생에게 필수 으로 비되어야할 요소이지만 본 연구에

서 공감력의 설명력은 15.4%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
감력 도구가 임상 장의 간호사를 상으로 개발된 도구

이므로 임상 실습경험이 아  없거나 부족한 간호 학생

에게는 공감력 측정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통
해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경험과 실습 참여 시간  일

반  특성에 따른 반복연구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감

력 도구 선정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한 간호 학생의 공감력은 임상실습에서 임상지도

자가 상자에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감  간호를 제공

하는 것을 경험하 을 때 더욱 공감 수가 높아진 것을 

보고한 Ouzouni, Nakakis[39]의 연구를 기반으로 공감
력을 갖춘 교수와 임상강사들이 학생들을 훈련하고 지도

할 수 있도록 임상간호실습에 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

다. 임상 장에서 간호사는 상자에게 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간호의 바탕에서 상자에 한 이해와 

상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한 공감이 필수 인 요소이

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 학생에게 간호요

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노인 상자에 한 공감의 요성

을 고려하여 간호 학생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로 공감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학  재방법과 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 학생의 노인에 한 공감력에

는 노인에 한 태도, 진  의사소통이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 학생들의 노인에 

한 공감력 향상은 간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노인

상자에 한 비 간호사로서의 비와 함께 문직업인

으로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 학생을 상

으로 다양한 교과  교과 외 활동을 통해 노인 상자에 

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감력 향상 

 공감 행동을 용할 수 있는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편의표

집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여 체 간호 학생에게 확  해석함에는 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노인에 한 공

감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반

복연구와 공감력 향상을 한 다양한 교육과정  로

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감력 정도를 알아보고 노인에 한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시도되

었다. 연구결과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감

력의 차이에서 노인 간호 업무 선호도, 아버지와의 계, 
어머니와의 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 상자

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진  의사소통, 공감력
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에 한 태도와 진
 의사소통이 노인에 한 공감력과 순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노인에 한 태도와 

진  의사소통은 공감력을 15.4% 설명하 다. 이를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3

통해 간호 학생의 노인에 한 공감력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학생을 상

으로 공감력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한 반복연구와 공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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